
Copyright ⓒ 1991 by                                                                                    www.chemlocus.co.krCMRI

부탄가스 트럭 화재 사고

일산IC에서 부탄가스를 실은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월15일 오후 3시40분 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 부근에서 고양IC 방향으로 달리던 3.5톤 트럭이 전

복되면서 불이 붙었다.

부탄가스 1만4000여개를 싣고 있던 트럭은 사고 당시 3차로를 달리다가 기울어지며 4차로에서 전복됐다.

트럭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했고, 충격으로 트럭에 실려 있던 부탄가스 통들이 터지며

사방으로 날라갔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차량은 전소됐으나 운전자 김모씨와 동승자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자동차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이곳저곳에 부탄가스 통이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홈이

파이고 일대에는 2시간 가량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부탄가스 추가 폭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고 발생 후 30분간 사고현장 300ｍ 구간 양방향

전 차로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했으며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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